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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대중음악은 청중들이 접하기 쉽고, 간단하며 반복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독일의 드러머 아니카 닐즈
는 기존 음악 스타일과 다른, 음악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다섯 잇단음표, 일곱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자신
의 음악과 연주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카 닐즈가 활용한 잇단음표들의 활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도출해 앞으로의 음악에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잇단음표를 크게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 활용된 기법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음악에서 주로 쓰이지 
않는 잇단음표들을 활용한 아니카 닐즈의 연주 기법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아니카 닐즈는 
잇단음표의 특징을 돋보이게 표현하고 그에 따라 연주했다.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그것들을 활용한 그녀
의 연주는 충분한 연구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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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popular music is made in an easy, simple, and repetitive style for the audience. 
German drummer Anika Niles, has creatively expressed her music and performance using Quintuplet, 
Septuplet, and Nonuplet that are not often used in music, different from traditional music 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tuplet used by Anika Nilles and derive the effect 
accordingly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future music.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the techniques used by dividing the consecutive notes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ve, seven, and nine.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her performance techniques using tuplet that are not usually used 
in music and presented various applications. Anika Nilles expressed the characteristics of tuplet and 
played them accordingly, and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application showed that her 
performance technique using them was of sufficient researc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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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잇단음표란 음악에서 어떤 음표의 시가(時價)를 그 박

자 본래의 분할법에 의하지 않고 등분할(等分割)한 일련
의 음표를 뜻한다[1]. 한 박을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
표, 32분음표 등 각 박을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지는 음악
을 스트레이트(straight) 리듬 이라고 하며 셋잇단음표, 
여섯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 등 삼등분(三等分)하여 나
눠지는 음악을 트리플(triple)리듬, 또는 셔플(shuffle)리
듬 이라고 한다.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만들어진 음악에서 
잇단음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에 급격한 변
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잇단음표들에 비해 변화
가 적은 셋잇단음표와 여섯 잇단음표를 자주 활용한다[2].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왜 이만큼 희소가치가 있는 잇단
음표를 음악에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시
작 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들이 나타나며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니카 닐즈이다. 

아니카 닐즈는 음악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연주에 활용해 곡을 실험적이고 돋보이게 
연주했다.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대중음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음악적으로 이질적인 느낌이 연출되어 
잘못 활용하였을 때 음악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역기능
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음악적으로 알맞고 
어울리게 활용한다면 지금의 대중음악 스타일보다 한층 더 
수준 높고 진보적인 음악스타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방법은 잇단음표를 크게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
표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 악보를 참고해 활용된 
기법에 대해 분석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잇단
음표들을 활용해 연주한 아니카 닐즈의 드럼 기법을 분류
하고 분석하여 도출한 내용을 통해 잇단음표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아니카 닐즈

아니카닐즈는 1983년 독일 태생으로 6세부터 드럼을 
연주하였으며 만하임 팝 아카데미 음악원에 입학원에 입
학하여 대중음악 및 비즈니스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던 
중 2014년부터 유튜브에 연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갑작
스럽게 유명해졌다. 

Fig. 1. Anika Nilles Profile Photo [3] 

2.2 아니카 닐즈 앨범과 잇단음표 활용 유무

Album title Quin. Sep. Non.
Anika Nilles (2014) O X X
Chary life (2014) X X X
Synergy (2015) X X X

Mallay (Drum Less
version) (2016) X X X

Orange Leaves (Drum Less version) 
(2017) X X X

Golden Sparks (2017) X O X
Mister (Drum Less

version) (2017) X X X
Pikalar (2017) O O O

Pikalar (Minus drums)
(2017) X X X

Those hills (2017) O X X
Ndola (2017) X X X

Spunky (2018) X X X
Greenfield 

(Video Version) (2018) X X X
The Walk (2019) O O O
Wild Boy-2018 

[Anika Nilles/Nevell](feat.Nevell) (2019) X X X
Shine(2019) X X X

For a Colorful Soul
(feat.Nevell)

(2020)
O O O

Table 1. Classification of Anika Nilles music album 
release and use of tuplet[5]

그때 당시까지의 음악에서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다
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들을 활용한 연주는 같은 연주자
나 음악을 듣는 청중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2014년 히트 라이크 어 걸 콘테스트 (hit like a girl 
contest)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2015, 2016년에는 
드러미 어워드 (Drummie Awards)에서 라이징 스타상
을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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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 세계 각지에서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 본인
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4].

아니카 닐즈의 앨범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장의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싱글 앨범 15장, EP 앨범 
2장, 정규 앨범 2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장의 앨범 총 
곡 수는 49곡이며, 드럼이 연주되어 있지 않은 마이너스 
드럼 트랙을 제외한 곡수는 34곡이다. 또한, 이 중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총 곡 수는 14곡이다.

위의 Table 1은 아니카 닐즈의 전체 앨범의 분류와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를 활용한 기법의 유무를 볼 수 
있는 표이다.

2.3 잇단음표 활용
2.3.1 다섯 잇단음표

Fig. 2. Example of Quintuplet

다섯 잇단음표란 삼등분 또는 사등분할 음표를 오등
분한 것이다[6]. 리듬은 16분 음표 네 개의 음표와 여섯 
잇단음표 여섯 개의 중간으로 나타나며 굉장히 불확실
한 리듬을 가진다. 다섯 잇단음표는 16분음표 네 개의 
리듬이나 여섯 잇단음표와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없
기 때문에 다른 잇단음표들에 비해 독립적인 느낌을 가
지고 쓰인다. 그래서 아니카닐즈는 곡의 한 구간을 오
로지 다섯 잇단음표로 만들어 연주하거나 특정 구간을 
돋보이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Fig. 3. Example of Quintuplet used by Anika Nilles

Fig. 3부터 Fig. 4까지 아니카닐즈가 활용한 다섯 잇
단음표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도출해낸다.

Fig. 3은 아니카 닐즈의 『Anika Nilles』 앨범 수록곡
인 ‘Queenz’의 2~5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아니카닐즈
의 전체 연주 곡들 중 다섯 잇단음표의 활용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고 부각되는 곡으로 곡의 약 60% 이상이 다
섯 잇단음표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시작 부분부터의 연
주가 스트레이트 리듬이 아닌 다섯 잇단음표를 활용한 
연주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생소한 느낌으로 곡을 연
출했다.

표시된 부분의 리듬은 다섯 잇단음표의 첫 음과 마지
막 음에 연주를 반복함으로써 연주를 들으면 마치 여섯 
잇단음표로 연주된 하프 타임 셔플(half time shffule)
의 리듬처럼 들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하프 타임 셔플
의 리듬은 셋잇단음표나 여섯 잇단음표, 또는 아홉 잇단
음표를 활용하여 연주하지만 Fig. 3에서는 다섯 잇단음
표를 활용하여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을 연출해 연주한다. 
또한, 마지막 5마디의 드럼 필인 부분 두 번째 박에서 다
섯 잇단음표를 반으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을 보아 기법
의 응용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Example of Quintuplet used by Anika Nilles 2

Fig. 4는 Fig. 3와 같은 ‘Queenz’의 57~60마디 악보
이다. Fig. 3에서는 하프 타임 셔플 리듬의 느낌을 연출
해냈고 Fig. 4에서는 폴리리듬(Poly Rhyt hm)을 연출해
냈다. 폴리리듬이란 성부에 의해 비트의 위치가 다른 것, 
또는 그런 리듬이며 단순한 분박 혹은 잇단음표와는 다
르고 두개 이상의 다른 잇단음표 리듬이 동시에 연주되
는 것이다[7]. 일정하게 다섯 잇단음표로 연주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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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라이드 심벌을 표시된 것 같이 세 개씩 묶어 연주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연주는 곡의 기본
적인 강세에 변화를 주어 마치 두 개의 곡을 동시에 듣는 
느낌을 준다. 이 패턴에서의 강세는 세 개씩 연주되는 패
턴 마지막 음에 강세를 넣어 폴리 리듬의 활용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

2.3.2 일곱 잇단음표

Fig. 5. Example of Septuplet

일곱 잇단음표는 삼등분 또는 사등분할 음표를 일곱 
등분한 것이다[8]. 리듬은 여섯 잇단음표 여섯 개와 32분
음표 여덟 개의 중간으로 나타나며 32분음표 여덟 개의 
리듬으로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있다. 일곱 잇단음표부
터는 그 성질과 함께 음표의 개수가 많아져 음악의 템포
가 느려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잇단음
표들의 분석은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량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Fig. 6부터 Fig. 7까지 아니카닐즈가 활용한 일곱 잇
단음표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도출해낸다.

Fig. 6. Example of Septuplet used by Anika Nilles

Fig. 6은 아니카 닐즈의 『Pikalar』 앨범 수록곡인 
‘Orange leaves’의 40~43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기본 
리듬이 스트레이트 리듬이며 이 구간에만 일곱 잇단음표

로 연주되었다. 손과 발을 함께 혼합하여 연주하는 콤비
네이션(combination)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스트
레이트 리듬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보다 잇단음표에
서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더욱 높은 난이도
를 나타낸다. 

스트레이트 리듬이 기본 리듬으로 연주될 때 잇단음표
를 혼합하여 쓰면 간단하고 단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곱 잇단
음표는 32분음표 여덟 개로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있
기 때문에 Fig. 4와 같은 연주를 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곡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연주되는 것보다 잇단음표들의 활
용으로 지루하지 않고 특징을 주어 곡에 변화를 준 음악
이 기존 음악과 다르고 창의적인 음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Fig. 7. Example of Septuplet used by Anika Nilles 2

Fig. 7은 아니카 닐즈의 『For a Colorful Soul (feat. 
Nevell)』앨범 수록곡인 ‘Smooth7 [Bonus Track] 
(feat. Nevell)’의 5~8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80% 이상
이 일곱 잇단음표를 활용한 기본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
다. 32분음표 여덟 개의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들리는 성
질을 극대화하여 연주한 곡으로써 일곱 잇단음표와 적절
히 혼합하여 연주했다. 악보로 보고 분석하면 구간마다 
활용한 리듬들이 보이지만 악보가 없는 상황에서 곡만 
듣는다면 그 리듬을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잇단
음표에 관한 연습과 연구가 없는 일반 청중들이나 연주
자들이 듣는다면 더욱더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카
닐즈는 일곱 잇단음표를 활용해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울
리며 안정된 연주로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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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아홉 잇단음표

Fig. 8. Example of Nonuplet

아홉 잇단음표는 셋잇단음표를 다시 삼등분 한 것이며 
본래 여덟, 또는 여섯 등분할것을 아홉 등분하는 경우가 
많다[9]. 리듬은 32분음표 여덟 개와 열 잇단음표 열 개
의 중간으로 나타나며 32분음표 여덟 개의 리듬으로 비
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있다.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 
모두 음악에서 자주 활용하지 않는 잇단음표들이다. 그중 
다섯, 일곱 잇단음표는 음악의 기본 리듬에 큰 제한을 받
지 않는다. 하지만 아홉 잇단음표는 음악의 기본 리듬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섯, 일곱 잇단음표
는 알맞게 나눠지는 박의 개수나 스트레이트 리듬이 없
다. 그러나 아홉 잇단음표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셋잇단음
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주되기 때문이다. 

아홉 잇단음표를 나누는 방법은 아홉 잇단음표 아홉 
개의 음표를 세 개씩 세 번 묶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묶
어 세게 되면 셋 잇단음표가 된다. 반대로 셋 잇단음표 
세 개를 하나당 세 개씩 나누게 되면 아홉 잇단음표가 되
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아홉 잇단음표는 셋 잇단
음표를 기준으로 한 트리플 리듬, 셔플 리듬에서 주로 연
주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10].

Fig. 9. Example of Nonuplet used by Anika Nilles

Fig. 9는 아니카닐즈의 『Pikalar』앨범 수록곡인 ‘One 
ride one life’의 23~26마디 악보이다. 이 곡은 셋 잇단
음표와 여섯 잇단음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프타임셔플 

리듬의 곡이다. 24마디와 27마디의 아홉 잇단음표 리듬은 
콤비네이션 기법과 그루핑(Grouping)을 활용했다[11]. 

그루핑이란 음표들을 임의의 개수대로 묶는 음표의 그
룹을 뜻한다. 24, 27마디의 아홉 잇단음표 그루핑은 아
홉 잇단음표 아홉 개로 한 박씩 두 번, 총 음표 열여덟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표시된 것처럼 그루핑을 나
눠보게 되면 아홉 잇단음표 여섯 개로 두 박에 세 번 그
루핑을 활용했다. 본래 음표들의 묶음은 일반적으로 첫 
박에 강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루핑을 응용
한 방법은 묶음의 강세를 바꿔 폴리리듬의 효과를 준다. 
강세가 달라진 이 리듬은 2박 3연음에서 쓰이는 기법과
도 연결된다[12]. 2박 3연음이란 두 박을 세 개로 나누어 
연주하는 방법이다. 그루핑 한 개당 음표 여섯 개씩 세 
개의 묶음이 나오므로 2박 3연음에서 나오는 기법으로도 
볼 수 있다.

3. Discussion
아니카닐즈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15개의 

앨범의 곡 수는 총 49곡이다. 그중 다섯, 일곱, 아홉 잇단
음표를 활용한 곡 수는 총 14곡이다. 전체 곡을 분석해보
았을 때 일곱, 아홉 잇단음표의 활용보다 다섯 잇단음표
의 활용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13]. 첫 번째, 곡의 빠르기로 볼 수 있다. 곡의 빠르
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비례해 모든 연주법의 난이
도가 상승한다. 잇단음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드럼의 가
장 기본 주법인 싱글스트로크를 사용하더라도 자주 활용
하지 않는 잇단음표를 빠른 곡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
다. 그래서 음표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섯 잇단음표를 자
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다섯 잇단음표는 독립
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을 하는데 제한이 되는 
요소가 없다. 일곱 잇단음표는 32분음표 여덟 개로 들리
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활용을 해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
들다는 특징이 있다. 아홉 잇단음표는 다섯 잇단음표와 
마찬가지고 독립적인 성질이 있지만 박의 개수가 하프 
타임 셔플, 트리플, 셔플 리듬에 알맞게 나눠져 스트레이
트 리듬에서 활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13].

잇단음표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음악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뿐더러 난이도가 어려워지며 복잡하고 변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음악적 분석이 
함께 따라야 한다. 잇단음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진보
적이고 앞서나가는 새로운 음악의 형태로 재탄생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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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완벽히 음악과 잘 어우러질 때 잇
단음표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15].
  잇단음표를 주제로 한 다른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다. 주로 음악용어를 설명하는데 쓰이거나 소제목으로 
분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잇단음표를 활용한 음
악의 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것이다. 물론 상업
적인 측면에서도 청중들이 듣기 쉽게 단순한 패턴으로 
가는 음악도 존재해야 하지만, 잇단음표와 같은 여러 가
지 실험적인 요소를 활용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표현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음악들이 새로이 발
표될 때 아티스트들과 청중,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와 분
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결론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는 아니카 닐즈가 활용하기 

이전, 곡의 각 구간마다 변화하는 형태가 뚜렷한 오케스
트라나 클래식 음악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 또한 지
속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 특정 부분을 짧게 돋보이는 
효과로 쓰였다. 대중음악에서는 잇단음표보다 큰 범주인 
혼합박자(Complex Meter) 또는 변박자(Odd Meter)를 
활용하여 박자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주자
들도 잇단음표 대신 여러 박자들을 활용한 주법을 습득하
였다. 하지만 아니카닐즈는 이러한 잇단음표들을 활용하
여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녀만의 독창적인 연주 
방법과 실험적인 접근은 기존의 쉽고 간단한 형태의 음악
을 새롭게 변화시켰다[16].

본 논문에서는 아니카닐즈가 활용한 다섯 잇단음표, 
일곱 잇단음표, 아홉 잇단음표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그 
효과를 도출해냈다. 

다섯 잇단음표는 16분 음표 네 개의 리듬이나 여섯 잇
단음표와 비슷하게 들리는 성질이 없다는 것과 다른 잇단
음표들에 비해 독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것, 그리고 
알맞게 나눠질 수 있는 박의 개수나 스트레이트 리듬이 
없었다. 일곱 잇단음표 또한, 다섯 잇단음표와 동일하게 
알맞게 나눠질 수 없는 박의 개수나 스트레이트 리듬이 
없었으며, 32분음표 여덟 개의 리듬으로 들리는 특징이 
있었다. 아홉 잇단음표는 다섯 잇단음표와 같이 어떠한 
음표로 들리는 성질은 없었다. 그리고 하프 타임 셔플, 트
리플, 셔플 리듬에 주로 활용되며 알맞게 나눠질 수 있는 
박의 개수가 있었다. 

잇단음표가 활용된 음악의 가장 큰 효과는 변칙적이며 
복잡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음악과 어울리지 않게 활
용하면 다른 악기와의 소통이나 듣는 청중들에게 불편함
을 줄 수 있어 음악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과 연구를 통해 음악에 어울리게 활용
한다면 대중성과 희소성, 진보적인 음악적 요소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다섯, 일곱, 아홉 잇단음표 외 더 
높은 수의 잇단음표들은 활용도가 높지 않아, 활용한 음
악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
만 이런 단계를 거처야 음악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층 더 발전한다 생각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발매
된 잇단음표 음악을 듣게 되는 청중들, 연주자들에게 즐
길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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